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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일모직, 에버랜드 주주소송 긴장!
참여연대, 전환사채 실권 소제기 청구소송 … 손실규모 223억원 상회

참여연대가 1996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가 에버랜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사

채를 실권한 당시 제일모직 경영진을 상대로 하는 주주 대표소송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.

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0월19일 제일모직의 이사였던 이건희 회장과 당시 제일모직 유현석 대표이사 등 

경영진 16명을 상대로 에버랜드 CB를 실권함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실을 물어내도록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키

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원고 주주 모집에 들어갔다.

자격은 6개월 이상 제일모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소송제기에 필요한 주식은 제일모직 발행주식의 

0.01%인 약 5000주이다.

소송은 10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에버랜드 CB를 이재용씨 등이 7700원에 인수토록 한 것은 주주배

정을 가장한 편법증여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.

참여연대는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CB를 실권함에 따라 상속․증여세법이 정한 평가기준으로도 회사가 입은 

손실이 223억원으로 추정되며, 제일모직의 에버랜드에 대한 지분율이 CB 발행이전 14.14%에서 발행이후 5%

로 하락한데 따른 손실을 감안하면 실제 손실은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.

참여연대는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는 즉시 제일모직에 회사가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

도록 요구하는 <소제기 청구서>를 제출한 뒤 제일모직이 소송제기에 불응하면 직접 소송을 낼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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